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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지

최근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홍수․가뭄․폭설․혹서․혹한 등의 재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에

시달리고 있다.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는 과거에도 존재하였으며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하였다. 온고이지신

가 이위사의(溫故而知新可以爲師矣)는 논어의 위정편(爲政編)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이다. ‘옛 것을 익혀 새

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’라는 뜻으로 재난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새겨둘 구

절이다. 역사 속에서 자연재해는 군주(君主)의 부덕(不德)이나 실정(失政)의 소치(所致)로 여겨지고 나아가서

는 왕조나 국운의 쇠퇴와도 관련이 이어지기까지 했다. 이미 과거 자연기록에 있었던 일들이며 이러한 사실

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『조선왕조실록』을 통해 조선시대의 자연재해 기록을 살펴볼 수 있다.『조선왕

조실록』을 보면 경술년 현종 11년(1670년 5월 2일) 『가없는 우리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. 아, 허물

은 나에게 있는데, 어째서 재앙은 백성에게 내린단 말인가.』 1671년 말 경신대기근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

100만 명에 이른다고 기록도 있다.

기양의례'란 가뭄, 홍수, 전염병 같은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개인의 질병과 불행 등 일상적인 삶의 조건을

위협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이를 소멸하고자 거행하는 대표적인 재난문화의 종류이며 비정기적 의례를 의미

한다. 조선시대에 기양의례는 재난대응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. 현재의 우리나라로 보면 재난안전대책

본부와 비견할 수 있다. 조선시대에는 “기양의례”를 통해 임금을 포함한 조정이 적극적 해결의지를 천명하

고 각 고을의 관리와 지방군을 동원하여 수습․복구에 최선을 다했다. 부세를 견감하고 구제곡을 지급하는

등의 진휼정책이 뒤따랐다. 백성들도 오가작통제와 향약을 통해 환난상휼을 실천하였다. 이처럼 조선시대에

는 비록 기술적인 부분은 미약했지만 재난대응의 체계만큼은 상당히 앞서있었다.

본 연구에서는 조선시대의 강원도 영동지방 자연재난사례를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사하고 재난에 대응하

기 위한 재난문화를 조사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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